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번 하계방학 중 우리대학은 광복 70주년이자 개교 68주년을 맞아 ‘2015 국토대

장정 – 독립의 길 함께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대학 설립자이신 

범정 장형 선생께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애국 강연 경

로’의 일부 구간을 학생들이 직접 걸으며 나라사랑의 정신을 체득하자는 취지에

서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이기에 아직 약관의 나이를 갓 넘은 학생들이 얼마나 호응

을 할지 무척 걱정을 했으나 예상 밖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별도의 대장정 

답사단 선발 과정을 거쳐 귀댁의 자녀를 비롯한 1백 명의 학생을 가려 뽑아야 했

습니다.

단국대 교직원들은 젊은이의 패기와 도전정신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며 대장정 준

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애국애족의 정신

을 학습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교정에서 결단식을 갖고 광주광역시로 옮겨 이튿날부터 대망의 첫발

을 내딛었습니다. 그로부터 9일 동안 참가학생들은 작렬하는 햇살, 거센 빗줄기, 

달아오른 땅의 열기에 시달렸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욱신거리는 발

바닥과 무릎을 감싸 안고 아늑한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이기에 학생들의 고행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할 수 없

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부모의 마음으로 의도치 않은 고생이나 부상이 없도록 

참가학생의 안전과 건강 유지에 시종일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9박10일의 여정을 마치고 귀댁의 자녀와 1백 명의 학생들은 총 290km

의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종착점인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에 들어왔습니다. 저 역

시 참가학생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걷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열정을 피부로 느

낄 수 있었습니다. 

귀댁의 자녀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따가운 햇살에 그을리고 피곤

이 겹친 기색이 안쓰러웠지만 그 눈빛과 기백만큼은 백두산을 오르고도 남을 정도

였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무사히 국토대장정의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부모님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교직원들도 형제이자 부모가 된 심정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

고 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의 힘은 바로 참가학생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

치고 힘들 때, 가족과 집이 그리울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서로 힘을 주고받았습니다. 고비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던 그들의 

모습에 저는 눈시울이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넓고 따뜻한 마음이 저는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귀

댁의 자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젊은이입니다. 가슴 속에 애국심과 애교심, 

그리고 학우들과 도전하고 힘을 모아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단국의 

건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겨보자고 나섰던 대장정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광주를 시작해 정읍, 익산, 대전을 거쳐 천안까지, 열흘 동안 

290km의 대장정을 통해 참가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고 보람 있는 시간

을 가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힘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자녀들을 격려하고 계속 응원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저는 자녀의 애교심과 애국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귀댁의 자녀를 지식과 인성을 갖춘 자랑스

러운 청년으로 길러낼 것을 다짐하면서 귀댁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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